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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력선통신 방식은 전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서 1900년대 초에 최초 기술이 
개발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응용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전력선통신 방식은 
전기를 전송하는 전선을 매체로 하기 때문에 전
기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
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방송통신설
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을 근거
로 전력선통신 장치가 인체나 다른 설비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기술적 사항을 정하
고 있으며 2005년에 제정되었다[1][2].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기술기준
이 제정된 이후 기술기준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
서 체계적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기존 전력선 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은 폐지

하여 규제를 축소하고 구내선로설비 기술기준에 
내용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궁극적으
로 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은 「접지설
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선통신 방식에 대한 기술과 
안전에 대한 요구조건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기
술기준의 개편동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전력선 통신방식의 개요

전력선통신은 고압/저압 전력선(50~60Hz)을 매
개체로 음성과 데이터를 고주파신호(수십kHz~수
십MHz)에 실어 통신하는 기술로써 과거에는 
450kHz 이하 저주파 대역을 이용하여 송배전망의 
감시·제어, 송/변전소간 통신, 원격검침 등 저속
통신에 이용하여 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30MHz
까지 고주파 대역을 이용하여 수십 Mbps급의 전
송속도를 구현하고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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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력선 통신망의 구성

가정에서 사용되는 통신장치는 대부분 상용전
력을 이용하여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
안전에 관하여 국제 표준기구 등에서 규격을 정
하고 있으며 전력회사에서 사용하는 고압 송전계
통의 전력선통신장치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운
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력선통신에 대해 준수해야 할 안
전조건에 대해「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6조(위해등의 방지)에서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제6조제3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력선통신
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전력선통
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세부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65호)
이 제정되어 2015년 9월 초까지 운용되어 왔다.

III. 전력선 통신의 전기안전 조건

전력선통신 장치는 주로 전기회사의 송배전망
에서의 통신이나 원격검침 등에 활용되어 전기회
사의 설비로써 관리되고 있으며, 가정 댁내에서의 
단순한 데이터 전송에 응용되는 모뎀장치들은 소
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
으므로 전력선통신 장치에 대한 전기적 안전에 
관한 규제는 전기회사 전용설비 및 소비자 이용

장치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전기회사 전용설비의 경우에는 전기회사의 자

체 관리 범위내에서 장치들이 설계 및 운용 되는 
것으로 미국 및 IEEE 등에 관련 규격이 있으며 
소비자 이용장치는 대부분이 600V이하의 전력선
에 접속되는 상품으로 이들은 IEC 60950-1 국제
표준에 기초한 각 지역별 규격을 따르고 있다. 전
력선 통신장치의 전력선과의 결합방법과 전기안
전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 전력선의 조합방법
수십 킬로볼트의 고압전력선(고압: 교류 600V

초과 7000V이하, 특고압: 교류 7000V초과)을 이용
하는 전력선통신과 가정에 제공되는 수백 볼트의 
저압전력선(저압: 교류 600V이하)을 이용하는 전
력선통신에서 적용하는 통신장치와 전력선과의 
결합기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압전력선 응용에서는 전력선의 1개 상선과 
대지간 전송을 하고 있으며, 저압전력선 응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선과 중성선을 전송매체
로 한다. 두가지 방식 모두 전력계통의 과전압 에
너지가 통신계통에서 차단되어야 하고, 낙뢰나 전
력선의 누전으로 인하여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나 유지보수 기술자에게 전기적인 해를 입히지 
않도록 서어지 보호를 하여야 한다.

나. 고압전력선 이용 시스템
고압 전력선통신 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은 

고압전력선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고주파 통신
신호를 전력선에 중첩시켜 전송하기 위하여, 전력
선과 통신장치 사이의 결합(coupling)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된다.

- 전력 전류를 차단하며 통신신호만 통과
- 위해 초과전압으로부터 통신시스템을 보호
- 넓은 반송주파수 대역을 최소한 손실로 통과

그림 2. 고압전력선 이용 전력선통신시스템의 기

본 구성도

이와 같은 전력선통신시스템의 기능들에 관한 
설계 목표로 활용되는 고전압 전력선과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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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위해등의 방지) ①-② <생략>
③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2.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④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
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의 개편 동향 

- 1073 -

기술 규격은 여러 국제표준이 있으며 이 규격들
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IEC 규격과 유사한 규격들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 저압전력선 이용 시스템
상용전기를 사용하는 장치는 인체가 그 장치의 

외부에 접촉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전기적 상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용전기측으로 부터 절연장
벽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책을 고려하면서 
전력선과 전력선통신장치와의 결합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로 장치가 설계된다.

첫 번째 방법은 non-isolated 결합으로써 전기
안전에 대비한 insulated enclosure로 되어 있는 
전기장치에 적용한다. 전등스위치 등이 이러한 구
조로 되어 있으며, 장치 제조원가가 비교적 저렴
한 장점이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저압전력선 이용 전력선통신장치의 

non-isolated 결합방식

또 하나의 방법은 isolated 결합 방법으로 
neutral lead(또는 접지단자), I/O 커넥터 등에 의
하여 사용자에 대한 위험전압이 노출되어 있는 

장치에 적용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저압전력선 이용 전력선통신장치의 

isolated 결합방식

IV. 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의 
통폐합 방안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제2조(안전조
건)의 제1항은 600V 이하의 전력선을 사용하는 
저압전력선 이용 시스템에 대한 기준이며 제2항
은 600V를 초과하는 고압전력선 이용 시스템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0조(강전류전선
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는 1978년 ‘기
술기준규칙’제정 당시부터 유지된 기준으로 고
압전력선을 이용하는 반송 통신방식을 규정한 것
이다. 제20조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
준」제163조(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
장치)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 
커패시터에 접속하는 회로에는 동일한 규격의 보
안장치를 시설하도록 각기 규정하고 있다[3].

제20조(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는 30MHz 이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
력선통신과는 다른 방식이므로 현행 제20조(강전
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는 그대
로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전
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
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내용을 이관할 경우 
전력선통신 응용에 대한 기술적 구분이 가능하다.

새로이 추가하는 제20조의2의 제목은 ‘전력선
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으로 하
여 제20조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며 제목에 
‘전력선 통신’과‘위해방지’라는 문구를 추가
함으로써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정」 제6조(위해등의 방지)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보안장치에 대한 회로도는 
[별표 10] ‘전력선 접속 보안장치’로 이관 편성
하여 기술기준 전반적인 편제의 통일성을 유지하
도록 하는 개정안이 돠도록 한다.

표 1. 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 통합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
선의 보안) 강전류전
선에 중첩하는 전기
통신회선은 다음 그
림과 같은 보안장치
이거나 이와 동등한 
보안기능을 가지는 
장치로 한다.
 
주) CC : 결합콘덴서 

(결합안테나를 
포함한다)

CF : 결합필터 

제20조(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
선의 보안) 강전류전
선에 중첩하는 전기통
신회선은 별표 10과 
같은 보안장치이거나 
이와 동등한 보안기능
을 가지는 장치로 한
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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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
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
준」의 체계적 정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접지설
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0조의2‘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으로 이관하고 기존 
기술기준은 폐지함으로써 기술기준규정의 취지는 
유지하되 전반적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
정안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반
영되어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5-19호  
(2015.9.24.)로 개정 완료되었다[2][3]. 

기술기준은 통신망과 통신서비스가 존재하는 
한 항상 같이 발전하고 운영되는 기술적 규정으
로서 국내 통신망 환경에 적합한 기술적 기반을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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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₁: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2,000V 이상 
3,000V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캡

L₂: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1,300V 이상 
1,600V 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캡

L₃: 교류 
300V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F : 정격전류 10A 
이하의 포장휴즈

S : 접지용 개폐기
DR : 전류용량 2A 

이상의 배류선륜
FD : 동축케이블     

E₁및 E2 : 각각 
단독의 접지

전력선

CC

L1 S DR

E1

L2

CF

FD
S

L2

L3
F F

FD

단국장치

E2

옥외

옥내

<신  설> 제20조의2(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 ①교
류 600V이하의 전력
선을 이용하는 전력선
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장치”
라 한다) 및 그 외부
에 구성되어 있는 전
력선과의 결합부품 또
는 결합장치는 국제전
기기술위원회 규격(IE
C 60950-1)에서 정하
는 통신기기의 안전기
준을 준용한다.
  ②교류 600V초과의 
전력선을 이용하는 
전력선통신장치는 별
표 10과 같은 보안장
치 또는 이와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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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통하여 전력
선에 접속되어야 하
며, 이 보안장치에 접
속되는 전력선통신장
치는 국제전기기술위
원회 규격(IEC 
60950-1)에서 정하는 
통신기기의 안전기준
을 준용한다.

<신  설> [별표 10] 전력선 
접속 보안장치

<그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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